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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임플란트 시술건수는 약 50만 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한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인

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자연치아와 가장 근접한 인공치아라는 점이다. 임플란트는 제대로 시술했을 경우에 자

연치아와 같은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또 관리만 잘하면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다.  


두 번째는 가격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임플란트 도입 초기 개당 수백 만 원에 이르던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최근 100만원에서 8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어 비용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물

론 현재의 가격도 브리지에 비하면 고가이지만 치아의 수명과 편리함을 생각할 때 오히려 경제적

인 측면도 있다. 




임플란트는 인체에 무해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치아를 턱뼈에 심어 본래의 치아와 동일한 모

양으로 만들고 손상된 치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시술이다. 그동안 손상된 치아의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방법이었던 틀니나 주변 치아를 깎아야 하는 브리지 시술보다 진일보한 치료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제조기술은 어디까지 와있을까?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제조회사는 50여개 사

에 이른다. 이들 회사에서 제작되는 임플란트는 식약청의 사전검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다. 참

고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검사 기준은 미국의 임플란트 품질검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제품의 수준도 높아졌고 가격 또한 획기적이라고 할만큼 저렴해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의 품질수준은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보아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임플란트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시술을 해야 부작용이 없다. 또한 의료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의 재료이다. 임플란트는 생체 친화성이 좋고 치조골과의 결합이 잘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해야 한다. 생체친화성이 좋은 임플란트의 재료들로는 티타늄, 지르코늄, 니오비움, HA 등이 있

다. 이중에서 강도나 뼈와의 결합능력 등을 고려할 때 티타늄 임플란트가 가장 안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의료진의 기술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임플란트 재료는 생체친화성 금속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가격을 최우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받을 치과를 선정할 경우에

는 가격에 치중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인지 양심적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인지 꼼

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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